
긴급 공지

월 모의고사 번7 16 문화의 변동 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강생이 질문을 하고 있 ( )
어 답변을 남깁니다.

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사회문화 강사 유종현입니다 월 모의고사 번 문항과 .7 16
관련된 다수의 질문이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힙니다.

원문( )
의 성공을 본 갑국의 사업가 는 정국의 학자가 자국에서 찾아낸 새로운 효A B
소를 활용하여 음료를 개발했고 이를 병국과 정국에 직접 가져가 판매하, △△
였다.

해당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.

첫 번째로 정국의 학자가 자국 에서 이 부분의 " " --> 자국 이 갑국과 정국 중 " "
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.

해당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국어 강
사분께 문의한 결과 해당 문장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술어의 호응 관계를 따져 
찾아내다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때 찾아내다 서술어 의 주어가 가 된다면 정국의 학자 주어 에 일치하는 서, ( ) B ( )
술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찾아내다의 주어는 정국의 학자. 
가 되어야 하며 이때 부사어인 자국에서 는 바로 뒤에 오는 서술어인 찾아내, “ ”
다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국은 정국 이어야 합니다“ ” .
즉 새로운 효소는 정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, 정국에서의 발견에 해당합니다.

두 번째는 음료를 개발한 것이 정국이 될 수 없는지△△ 에 대한 부분입니다.

갑국의 사업가 가 정국에서 찾아낸 새로운 효소를 활용하여 음료를 정국B △△
에서 개발했다고 볼 수 없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.
만약 음료를 갑국의 사업자가 정국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바로 뒷 문장△△
인 병국과 정국에 가져가 판매하였다는 부분이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음료. △△
는 갑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요소에 해당합니다.



따라서 해당 문장은

의 성공을 본 갑국의 사업가 는 정국의 학자가 자국 정국 에서 찾아낸 새로A B ( )
운 효소를 활용하여 음료를 갑국에서 개발했고 이를 병국과 정국에 직( ) , △△
접 가져가 판매하였다 로 해석하여야 합니다. .

해당 문항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강사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에 , 
따라 다수의 수강생 분들의 혼란이 발생한 듯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. 
위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1. 음료가 갑국에서 발명이 되었다는 해설△△ 오류 --> 
근거 음료는 정국의 효소를 활용하여 갑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요소이기 ( ) △△
때문에 내재적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2. 음료가 갑국에서 자극 전파가 되었다는 해설△△ 오류 --> 
근거 자극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( ) 
니다 기존 교육청 평가원 에서 아이디어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된 자극. / /EBS
을 받아 영감을 얻어 착안하여와 같은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, , .
또한 자극 전파는 타 문화요소 자체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 타 문화요소에서 
아이디어만이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효소를 활용한 음료는 효소 자. △△
체가 전파된 것이지 효소의 아이디어만 전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
극 전파가 될 수 없습니다.

3. 효소가 갑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 오류 --> 
문장 해석의 오류입니다. 

앞으로도 오개념 없는 압도적 쉬운 풀이 당일 최초 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, 
다 수강생 여러분의 사회문화 만점을 늘 응원합니다. .

감사합니다.


